
Archive of Health and Nursing Research
Vol. 20 No. 1, 20-34, December, 2025 ISSN 2586-629X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2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12,90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2명에 달해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

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Life Respect 

Foundation, 2024). 이러한 높은 자살률은 특히 청소년과 청년

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자살이 이들 연령대의 주요 사망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3). 자살에 실패를 

하는 경우에도 자실시도로 인해 다수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

제로 2022년 응급실에 자해 ‧ 자살로 내원한 환자는 총 39,404

명이었으며, 이 중 최종진료결과 사망자는 3,959명으로 전체

의 9.95%에 해당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Medical Center, 2024). 다시 말해, 나머지 90% 이상

의 환자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실제 자살을 시도한 사례

로,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을 거쳐 자살시도로 이어진 과정을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자살을 시도하기

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청소년은 자살 위험에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청소년의 16.4%가 자살 위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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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3), 202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자

살생각률 13.5%, 자살계획률 3.7%, 자살시도율 2.1%로 보고

되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Ministry of Education, 2024). 이러한 지표는 최근 몇 년간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은 국가 전체 자살 현황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자살은 단일 요인이 아닌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 발생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가족 요인(부모 학대, 친인척 자살 경험), 학교 요인(학

교폭력, 학교 부적응), 사회 요인(자살 사이트 방문, 연예인 자

살보도)이 우울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Hong, 2017). 또한 2022년 청소년건강행

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성별 ‧ 학년 ‧ 경제적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뿐 아니라 스트레스, 외로움, 절망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자살생각에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계별 상

호작용 효과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Chae, 2024). 이처럼 

개인적 ‧ 가정적 ‧ 학교적 ‧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이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한편 사회 ‧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자살 관련 위험요인은 

시대적으로 달라진다. 최근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높이는 요인으

로 보고되었으며(Kang, 2019), 사이버폭력 피해는 자살생각

과 자살시도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학교 연결감과 

같은 보호요인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Lee et 

al., 2021).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한국 청소년의 생활

습관과 우울, 자살사고, 스트레스 인식 등 정신건강 지표가 팬

데믹 이전 대비 악화된 양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특정 시기의 

거시적 사회 이슈가 청소년 자살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한다(Lee et al., 2025). 더불어 국내 청소년 자살 동기와 영향

요인의 구성은 시기별로 달라지는 경향이 보고되어, 단일 시점 

연구만으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Life Respect 

Foundation, 2024). 이에 따라 “어떤 요인이 언제 더 강하게 작

용했는가”를 규명하는 시대별 동향분석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사이버폭력, 가족 및 학교 맥락을 반영한 예방 전

략 수립이 요구된다.

청소년 자살 영향요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에 걸쳐 반복 수집된, 대표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청소년건

강행태조사는 대한민국 전역의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가 단위 조사로, 층화 ‧ 집락 ‧ 가중치를 고려한 복합

표본 설계를 적용하고 있어 연도 간 비교와 결과의 일반화가 가

능하다. 2005년부터 매년 약 6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생활습관, 자살 관련 변수를 조사해 왔으며, 사회 ‧ 환경 

변화에 따라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Ministry of Education, 

2023). 조사 초기에는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항목만 포함되었

으나, 이후 자살계획 항목이 추가되면서 자살행위를 단계적으

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는 외로움, 불안,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 새

로운 흡연 형태 등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변수가 조사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자살 영향요인이 고정된 것

이 아니라 사회 ‧ 환경적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자살 관련 연구는 단일 시점이 아닌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춘 자료를 활용한 동향분석을 위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기

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가 시행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수행된 청소년 자살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

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영향요인의 시대적 연구동향을 파악하

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후속연구 및 정책 수립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연구의 특성(출판 연도, 학문분야, 연구대상)을 파악

한다.

 청소년 자살 관련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시대별 자살 영향요인의 분포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술지에 발표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기반으

로 수행된 청소년 자살 관련행위의 영향요인 연구들을 통합하

고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동향분석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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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검색 및 선정

1) 문헌 검색 방법

본 연구의 문헌 검색은 연구자 2인이 2025년 9월 11일부터 9

월 17일까지 수행하였으며, 국내 전자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

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과학기술 지식인프라(ScienceON), 국내학술논문데이터베이

스(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한

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을 이용하였

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Korea Youth Risk Behavior Web- 

based Survey, KYRBS)는 국내에서 생성 ‧ 관리되는 국가 단

위 조사자료로, 이를 활용한 연구의 대부분이 국내 학술지에 게

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예비 

검색을 수행한 후, EndNote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의 일치도

를 확인하고 검색 전략을 확정하였다. 이후 두 연구자가 공동으

로 최종 문헌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중복 문헌을 제거한 뒤 제

목과 초록을 기준으로 1차 선별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포

함 여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두 연구자의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검색 대상 문헌의 출판 연도는 KYRBS

가 처음 시행된 2005년부터 문헌 검색 시점인 2025년까지로 제

한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KYRBS 자료를 활용한 자살 관련 연

구의 시대별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이다. 검색식은(청소년건강행태조사 OR KYRBS OR 청소년건

강행태온라인조사) AND (자살 OR 자살생각 OR 자살계획 

OR 자살시도)로 설정하여 문헌을 검색하였다.

2) 문헌 선정기준 및 배제 기준

본 연구의 문헌선정기준은 청소년의 자살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중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원시자료로 활용한 문헌으로 

학술지에 출판된 문헌을 선택하였고 출판 언어에는 제한을 두

지 않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국문 및 영문 논문을 모두 포함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포

함된 중 ‧ 고등학교 재학생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조사에 포

함된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를 선정기준에 포함하였다. 

학위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원문에 접근할 수 없는 문헌은 

제외하였다. 

3) 문헌 선택 과정

문헌검색 결과 RISS (n=257), Science ON (n=19,468), 

DBpia (n=219), KCI (n=44)에서 총 19,988편의 문헌이 검색

되었다. 이 중 학위논문 14,642건을 제외하고, 학술지에 출판된 

문헌 RISS (n=159), Science ON (n=4,989), DBpia (n=154), KCI 

(n=44) 총 5,346편의 문헌을 도출하였고, 서지 관리 데이터베

이스인 Endnote 21을 사용하여 중복문헌 471편, 수기로 확인

된 중복 문헌 10편, 총 481편을 제거 후 4,865편의 문헌이 도출

되었다. 도출된 문헌 4,865편 중 제목을 보고 자살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아닌 경우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기반 연구가 아닌 경우 4,828편을 제거하고 이후 초록 검토 후 

2편 제거, 본문 검토 후 2편이 제거되어 총 33편의 문헌이 선정

되었다(Figure 1). 

연구결과

1. 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연구의 특성은 Table 1, Figure 2와 같

다. 대상연구는 총 33편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편, 2013

년 1편, 2015년 2편, 2016년 1편, 2017년 2편, 2018년 3편, 2019

년 5편, 2020년 1편, 2021년 3편, 2022년 5편, 2023년 2편, 2024

년 3편, 2025년 2편으로 나타났다. 

학문 분야별로는 간호학 7편과 보건학 7편이 가장 많았고, 

공학 5편, 사회과학 3편, 경영학 2편, 보건행정학 2편, 융합학 1

편, 의학 1편, 체육학 1편, 심리학 1편, 교육학 1편, 통계학 1편, 

보건의료관리학 1편이었다. 

연구대상은 대부분 전국 단위의 중 ‧ 고등학생을 포함하였

으며, 표본 크기는 최소 603명에서 최대 517,866명까지 다양하

였다. 이 중 전국 중 ‧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1편

(63.6%)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15.2%), 우울 경험 청소년이나 자살생각군 등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6.1%), 특정 지역(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 중학생 대상 연구가 1편, 고등학생 대

상 연구가 1편, 동거가족으로 분류한 대상 연구가 1편이었다.

2. 자살 관련행위 종속변인 분류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 연구가 어떤 자살 관련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33편의 연구

는 자살생각 ‧ 자살계획 ‧ 자살시도 등 다양한 자살행동 지표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자살생각을 

단독으로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은 14편으로 확인되었고 자살

시도만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연구는 7편이었다. 자살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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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2편, 자살생각 ‧ 자살계획 ‧ 
자살시도의 세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는 8편이었

다. 자살계획만을 단독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자살생각

은 24편, 자살계획은 8편, 자살시도는 17편에서 분석되었고, 자

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자살행위’
로 통합하여 분석한 연구는 2편이었다. 

3. 종속변인(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행위) 

별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

행위) 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살 영향

요인을 그 특성에 따라 개인적 ‧ 건강 요인, 생활습관 및 위험행

동 요인, 심리 ‧ 정서적 요인의 세 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개

인적 ‧ 건강 요인으로 건강상태, 비만인지, 수면, 구강건강, 다

문화가정, 고강도 신체활동, 근력운동으로 분류하였고 개인의 

신체적 ‧ 생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생활

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으로는 성 경험, 인터넷 사용시간, 음주, 

흡연, 약물과 같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행동과 건강 위험행동과 

관련된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심리 ‧ 정서적 요인으로는 우울, 

불안, 외로움, 스트레스, 행복감으로 개인의 심리 ‧ 정서를 나타

내는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자살생각을 분석한 24편의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요인은 다

음과 같다. 개인적 ‧ 건강 요인에서는 건강상태(1회), 비만인지

(3회), 수면(2회), 구강건강(1회), 다문화가정(1회), 고강도 신

체활동(4회), 등이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에서는 성경험(1회), 음주(10회), 흡

연(7회), 약물(5회), 인터넷 사용시간(2회), 폭력경험(5회) 등이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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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cluded Studies (N=33)

No Author(s) (yr) Survey year Publisher Field Participants

A1 Jung (2011) 2009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and Health Behavior

Public health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75,066

A2 Park et al. (2013) 2012 Korea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Health care 
management

Multicultural adolescents 
N=603

A3 Lee et al. (2015) 2015 Korean Society for the Living 
Environment

Engineering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72,060

A4 Jeon (2015) 2008~201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Public health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517,866

A5 Choi et al. (2015) 2013 Kyung Hee Business Research 
Institute

Business 
administration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72,435

A6 Kim et al. (2016) 201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Statistics Varying household types 
N=67,620

A7 Kim et al. (2017) 2014 The Academic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

Nursing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72,435

A8 Kim et al. (2017) 2016 Korean Society for Clinical 
Health Promotion

Public health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65,528

A9 Koo (2018) 2016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Public health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65,528

A10 Bang et al. (2018) 2015 Korean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Nursing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70,362

A11 Wi et al. (2018) 2016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Engineering Suicide attempt middle schoolers 
N=820

A12 Kim et al. (2019) 2018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Engineering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52,928

A13 Kim et al. (2019) 2015, 2016 The Society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Education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127,804

A14 Lee (2019) 2017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Public health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62,276

A15 Lee et al. (2019) 2019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Social sciences Multicultural adolescents 
N=958

A16 Lee et al. (2019) 2014, 2015, 
2016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Nursing Multicultural youth N=2,201
General youth N=189,278

A17 Ryu et al. (2020) 2018 Korean Society of Health and 
Public Administration

Health 
administration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60,040

A18 Nam et al. (2021) 2019 Korea Convergence Society Interdisciplinary 
studies

Nationwide high schoolers 
N=27,919

A19 Woo et al. (2021) 2019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Medicine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57,303

A20 Lee et al. (2021) 201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Nursing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57,303

A21 Jung et al. (2021) 2020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Health 
administration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57,925

A22 Kim et al. (2022) 2011~2020 Kyung Hee Business Research 
Institute

Business 
administration

Nationwide mid/high-schoolers 
male N=15,613,076
female N=14,26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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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심리 ‧ 
정서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8회), 우울(7회), 행복감(3회), 불

안(2회), 외로움(2회)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자살계획을 분석한 8편의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요인은 다음

과 같다. 개인 ‧ 건강 요인에서는 건강상태(1회), 비만인지(1회), 

다문화가정(1회)이었다.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에서는 

성경험(1회), 음주(3회), 흡연(3회), 약물(2회), 인터넷 사용시간

(1회) 등이 나타났다. 심리 ‧ 정서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2회), 

우울(2회), 행복감(1회), 불안(1회), 외로움(1회)이 확인되었다.

자살시도를 분석한 17편의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요인은 다

음과 같다. 개인 ‧ 건강 요인에서는 건강상태(2회), 수면(2회), 

다문화가정(1회), 고강도 신체활동(1회), 근력운동(1회)이었

다.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에서는 음주(5회), 흡연(5회), 

약물(4회), 성 경험(4회), 인터넷 사용시간(2회), 폭력 경험(6

회) 등이 확인되었다. 심리 ‧ 정서적 요인에서는 스트레스(9회), 

우울(6회), 행복감(3회), 불안(1회), 외로움(2회)이 보고되었다. 

자살생각 ‧ 계획 ‧ 시도를 하나로 통합한 ‘자살행위’를 분석

한 연구는 2편이었고 영향요인으로는 비만인지(1회), 스트레

스(1회), 행복감(1회)이었다.

자살행위 영향요인을 세 가지 분류로 재구성한 후, 자살생각 

‧ 자살계획 ‧ 자살시도 ‧ 자살행위를 분석한 전체 연구(33편)에

서 나타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이 

총 66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심리 ‧ 정서 요인

이 총 52회의 빈도를 보였고 개인적 ‧ 건강 요인은 총 23회의 빈

도를 보였다.

4. 자살 관련행위 영향요인 시대별 변화

시대별로 자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도는 Figure 3

과 같고 자세한 결과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2011~2014

년에는 보고된 영향요인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개인적 ‧ 건
강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 중에서

는 음주가 3회 보고되었고, 심리 ‧ 정서적 요인에서는 우울이 

1회 확인되었다. 2015~2019년에는 영향요인의 범위가 크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cluded Studies (Continued) (N=33)

No Author(s) (yr) Survey year Publisher Field Participants

A23 Lee et al. (2022) 2019~2021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Nurs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N=2,922

A24 Lee et al. (2022) 201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Nursing Middle school students with 
suicidal ideation N=4,099

A25 Jee et al. (2022) 2019 Korean Society for Youth 
Welfare

Social sciences Non-multicultural N=58,453
Multicultural N=1,587

A26 Hong (2022) 2021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ngineering Adolescents with depression 
N=14,687

A27 Kim et al. (2023) 2019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Physical education Seoul adolescents N=8,337

A28 Park (2023) 2020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Nursing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54,948

A29 Kim (2024) 2023 Korean Association for Medical 
Information Education

Public health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31,817

A30 Son (2024) 2018, 2021 Korean Society for Convergence 
Technology Research

Engineering Nationwide mid/high-schoolers, 
2018 N=62,823
2021 N=59,066

A31 Jung (2024) 2021 Korean Society for Safety 
Culture

Social sciences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54,848

A32 Lee et al. (2025) 2023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Public health Middle school 2nd grade 
N=9,344

A33 Han (2025) 2024 Korean Women's Psychological 
Association

Psychology Nationwide mid/high-schoolers 
N=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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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었는데, 개인적 ‧ 건강 요인은 건강상태(3회), 비만인지

(2회), 수면(3회), 구강건강(1회), 다문화 가정(3회), 고강도 신

체활동(1회)로 총 13회 보고되었다.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

은 성 경험(3회), 음주(6회), 흡연(5회), 약물(5회), 폭력경험(6회)

을 포함하여 총 25회 보고되었다. 심리 ‧ 정서적 요인은 우울(5회), 

스트레스(8회), 행복감(6회) 등 총 19회 보고되었다. 2020~2025

년에는 영향요인의 보고 빈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개인적 ‧ 건강 요인은 건강상태(1회), 비만인지(3회), 수면(1회), 

고강도 신체활동(4회), 근력운동(1회)로 총 10회 확인되었다.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은 성 경험(3회), 인터넷 사용시간

(5회), 음주(9회), 흡연(10회), 약물경험(6회), 폭력경험(5회)으

로 총 38회로 확인되었다. 심리 ‧ 정서적 요인은 우울(9회), 불

안(4회), 외로움(5회), 스트레스(12회), 행복감(2회)을 포함하

여 총 32회 보고되었다.

종합하면, 2011~2014년에는 자살행위가 주로 음주와 우울과 

같은 매우 제한적으로 영향요인이 보고되었으나, 2015~2019년

에는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에 대한 영향요인 보고가 확대

되고, 심리 ‧ 정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다요인 구조로 확장되

었다. 이후 2020~2025년에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외로움 등 

정서적 요인과 흡연, 음주, 인터넷 사용과 같은 위험행동 요인

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자살 위험의 구조가 더욱 복합화되는 양

상을 보였다.

(A) Number of studies by publication year. (B) Distribution of studies by academic discipline.

Figure 2. Distribution of the included studies by publication year and academic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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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기반 청소년 자살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3편을 

고찰하여, 동향을 분석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연구의 특성과 자살생각 ‧ 
자살계획 ‧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대별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연도별 연구동향을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3편 수준의 제한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2018년 이후부터 

발표 편수가 증가하여 2019년 5편, 2022년 5편 등 2020년 1편

을 제외하고 연간 2~6편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러한 연구 증가 현상은 최근 수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사회적 주

요 보건 이슈로 부각되면서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며(Cho et al., 2023) 실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에서의 동향분석도 2010년 0건의 자살 ‧ 자해 관련 연구가 2020

년 16건으로 증가하였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3).

학문 분야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포함된 33편

의 연구는 간호학(7편)과 보건학(7편)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는 청소년 자살이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과 예방 중심의 관리가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되면서, 

위험요인 규명과 조기 개입 전략을 중시하는 간호학과 보건학 

분야에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학, 사회과

학, 경영학, 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청소년 자살

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문분야 분류는 한국연

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의 학

문분야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자살 

연구가 특정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각적

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와 접근은 청소년 자살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

로 분석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

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Yang & Woo, 2024). 

향후 연구에서는 단일 학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다학제적 

관점의 연구가 요구된다.

연구대상 분석 결과, 33편 중 21편이 전국 단위 중 ‧ 고등학생 

전체를 분석한 연구였다. 이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가 전국 학

생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표본 기반의 국가 통계자료라는 장

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5편이 있었는데 이는 다문화 가정이 사회구조 변화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집단이면서 자살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고 보고한 Bahk 등(2017)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외에도 지역

별 청소년, 우울경험군, 자살생각군, 동거가족에 따른 특수집

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청

Figure 3. Changes in suicide-related risk factors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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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n the Included Studies

Dependent 
variables

Author(s) (yr)
Personal and health factors Lifestyle and risk-behavior factor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Suicidal 
ideation
(24)

Jung (2011) √

Park et al. (2013) √ √

Lee et al. (2015) √ √ √ √ √ √ √ √ √

Jeon (2015) √ √ √

Choi et al. (2015) √ √ √

Kim et al. (2016) √

Kim et al. (2017) √ √ √ √ √ √ √

Kim et al. (2017) √

Koo, (2018) √

Kim et al. (2019) √

Kim et al. (2019) √

Lee (2019) √

Lee et al. (2019) √ √

Ryu et al. (2020) √ √ √

Nam et al. (2021) √

Woo et al. (2021) √

Jeong et al. (2021) √ √ √ √ √

Kim et al. (2022) √ √ √ √ √ √

Lee et al. (2022) √

Hong (2022)

Kim et al. (2023) √ √ √

Park (2023) √ √ √

Jung (2024) √ √ √ √

Lee et al. (2025) √ √ √

Total 1 3 2 1 1 4 1 2 10 7 5 5 7 2 2 8 3

Suicidal
planning
(8)

Lee et al. (2015) √ √ √ √ √ √ √

Kim et al. (2017) √

Lee et al. (2019) √ √

Woo et al. (2021) √

Kim et al. (2022) √ √ √

Lee et al. (2022) √ √

Park (2023) √ √ √

Lee at al. (2025) √ √

Total 1 1 1 1 1 3 3 2 2 1 1 2 1

Suicide 
attempt
(17)

Jung (2011) √

Lee et al. (2015) √ √ √ √ √ √

Kim et al. (2017)

Bang et al. (2018) √ √ √ √ √

Wi et al. (2018) √

Kim et al. (2019) √

Lee et al. (2019) √ √

Woo et al. (2021) √

Lee et al. (2021) √ √ √

Kim et al. (2022) √ √ √ √ √ √

Lee et al. (2022) √ √

Lee et al. (2022) √ √ √ √ √ √ √

Ji (2022) √ √ √ √ √

Park (2023) √ √ √

Kim (2024) √ √ √ √

Son (2024) √ √ √

Lee et al. (2025) √ √ √ √

Total 2 2 1 1 1 4 2 5 5 4 6 6 1 2 9 3

Suicidal 
behaviors
(2 studies)

Lee et al. (2019) √ √

Han (2025) √

Total 1 1 1

Total 23 65 52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1 or 95% CI 1).
X1=Health status; X2=Obesity perception; X3=Sleep; X4=Oral health; X5=Multicultural family; X6=Vigorous physical activity; X7=Muscle strengthening exercises; 
X8=Sexual experience; X9=Smartphone usage time; X10=Internet use time; X11=Alcohol use; X12=Smoking; X13=Experience of drug use; X14=Experience of violence; 
X15=Depression; X16=Anxiety; X17=Loneliness; X18=Stress; X19=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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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자살위험이 집단별로 이질적이므로 보편적 접근과 함께 

위험집단을 고려한 선택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 Institute of Medicine, 2002). 

다문화 가정 청소년, 우울 경험군,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도 경

험군과 같은 특정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초기 

시기(2011~2014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9년 이

후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자살위험이 전체 청소년 집단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

이 아니라, 정서적 ‧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더욱 집중되는 

방향으로 연구 관심이 이동해 왔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자살 관련 종속변인의 영향요인을 세 범주로 재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33편의 연구에서 생활습관 및 위

험행동 요인이 총 66회로 가장 높은 등장 빈도를 보였으며, 심

리 ‧ 정서적 요인(52회), 개인적 ‧ 건강 요인(23회)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살위험이 개인의 신체적 특성보

다는 일상적 행동 또는 위험행동과 정서적 경험의 누적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자살 

관련 종속변인의 영향요인을 개인적 ‧ 건강 요인,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 심리 ‧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한 것은 자살행위

를 다층적 위험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설명한 Nock (2008)의 

통합적 자살 위험요인 모형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자살생각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이 핵심적인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음주, 흡연, 폭력경험과 같은 위험행동

이 함께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같은 심리 ‧ 정서적 

요인에 위험행동 요인이 매개하여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는 

Kwon과 Park (2024)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자살계획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

으며, 이는 해당 문항이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보다 늦게 포함되었던 조사 도구의 특성과 관련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계획 단계에서

는 심리 ‧ 정서적 요인보다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이 상대

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살계획이 단순한 정서

적 고통의 연장이 아니라, 자살생각이 실제 행동을 준비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자살위험

이 자살생각에서 출발하여 이를 실행 가능한 상태로 옮길 수 있

는 역량과 탈억제 요인이 결합될 때 자살계획과 시도로 이행된

다고 설명한 Klonsky와 May (2015)의 Three-Step Theory와

도 개념적으로 일치한다. 

자살시도 단계에서는 음주, 흡연, 약물 사용, 폭력경험과 같

은 위험행동 요인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스트레스와 우울도 지

속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자살시도가 단발

적인 충동이 아니라, 정서적 고통과 위험행동이 누적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Nock, 2008; Klonsky & May, 2015).

자살생각 ‧ 자살계획 ‧ 자살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자살행

위로 분석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자살행위를 단일 지표

로 분석한 경우 단계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데, 이는 Nock (200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험요인의 강도와 

작용 기제가 혼재될 가능성과 있다는 선행연구와 연결된다. 이

러한 결과는 자살행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한다.

시대별로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변화양상을 보였다. 특히 생

활습관 ‧ 위험행동 요인과 심리 ‧ 정서적 요인의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1~2014년에는 자살영향요

인이 보고빈도가 제한적이었으며, 개인적 ‧ 건강 요인은 보고

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 중 음주

(3회)만이 보고되었고, 심리 ‧ 정서적 요인에서는 우울(1회)만

이 보고되었다. 이는 해당 시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기반 청소

년 자살 연구가 개별 위험행동 중심의 단순 연관성 분석에 머물

렀음을 의미한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도구가 불안, 외로움, 

행복감과 같은 정서적 변수와 인터넷 사용, 수면의 질, 스트레

스 원인 등과 같은 조사항목이 반영되기 전인 구조적 제약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2019년에는 자살영향요인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개

인적 ‧ 건강 요인은 총 13회로 증가하여, 건강상태, 비만인지, 

수면, 구강건강, 다문화 가정, 신체활동 등 건강 관련 요인들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살행위가 단순한 개인 선

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 사회적 취약성과 밀접하게 연관

된 현상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흐름을 반영한다. 같은 시기 생

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은 총 25회로 급증하였으며, 성 경험, 

음주, 흡연, 약물, 폭력경험 등 고위험 행동 전반이 자살행위와 

연계되어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위험행동의 

누적이 자살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Kim & 

Cho, 2019; Nock, 2008). 또한 심리 ‧ 정서적 요인은 총 19회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스트레스(8회)와 우울(5회), 행복감(6회)

이 보고되었다. 이는 자살행위 연구에서 정서적 요인이 주요 설

명 변수로 나타나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

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아동 ‧ 청소년

의 심리적 안전과 정서적 취약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사회적 

흐름과도 부분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로 세월호 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청소년의 우울, 불안, 외상 경

험과 같은 심리 ‧ 정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정책적 논

의가 증가하였으며(Jeon & Lee, 2024), 이는 자살행위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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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행동이 아닌 정서적 고통의 결과로 이해하려는 접근의 

확대로 이어졌다. 다만 본 연구는 문헌 동향 분석에 기반하므

로, 특정 사회적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2020~2025년에는 자살영향요인의 보고 빈도가 증가하였

다. 개인적 ‧ 건강 요인은 총 10회로 유지되었으나,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은 38회, 심리 ‧ 정서적 요인은 32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요인에서는 흡

연(10회), 음주(9회), 인터넷 사용시간(5회), 약물경험(6회) 등

이 많이 보고되었다. 심리 ‧ 정서적 요인에서는 스트레스(12회)

가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으며, 우울(9회), 불안(4회), 외로움

(5회)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는 자살행위가 단일 정서보다는 복

수의 정서적 고통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임을 보

여준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우울과 불안의 유병률이 각각 최

대 43.7%, 78%까지 보고되었으며, 사회적 고립과 미디어 노출

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Aarah-Bapuah et al., 2022).

본 연구에서 시기별 자살 관련 위험요인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세 시기 모두에서 생활습관 ‧ 위험행동 요인과 심리 ‧ 정서

적 요인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개인적 ‧ 건강 요인은 비교

적 완만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자살 관련 연구

에서 개인 특성보다는 생활환경과 정서적 반응을 함께 고려하

려는 분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연구들이 

개인 특성보다는 정서적 반응과 생활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하

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Chan et al., 2025; 

Klonsky & May, 2015).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살 예방 전략이 음주나 흡연과 같은 

개별 위험행동의 통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 불

안,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취약성을 함께 평가하고 중재하는 통

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

회 기반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생활습관 교정과 정서적 지지 

개입을 병행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기반 연구는 전국 단위로 수집된 대규

모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대표성과 연속성을 갖는다는 장

점이 있다. 다만 조사 대상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

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

다. 선행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이 더 높게 보고되

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해석할 때 

이러한 점은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학교 밖 청

소년 실태조사 자료를 함께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수준의 조사

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자살은 심리 ‧ 정서적 요인,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 개

인적 ‧ 건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양상은 시대적 환경 변화와 함께 변화해왔다. 본 연구는 지

난 20여 년간 발표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기반 연구들을 종합

하여, 자살 영향요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정리는 향후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이나 개입 방

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요인과 생활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자

살 관련 행위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총 33편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연구들에서는 음주나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 및 위험행동이 주

된 관심사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스트레스, 우울, 불안, 외로

움과 같은 심리 ‧ 정서적 요인이 자살 관련 행위와 함께 더 자주 

보고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청소년 자살 예방이 단순히 위험행동 관리에 

국한되기보다,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보다 폭넓게 다루는 

방향으로 연구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연

구들에서 스트레스, 우울, 불안,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정서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하는 접근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동향은 향후 학교와 지역사

회에서 청소년 정서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살예방 

전략을 논의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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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uicide-Related Risk Factors by Period

Period 
classification

Personal and health factors Lifestyle and risk-behavior factor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2011~2013
(2 studies)

3 1

2015~2019
(14 studies)

3 2 3 1 3 1 6 5 5 6 5 8 6

2020~2025
(17 studies)

1 3 1 4 1 3 5 9 10 6 5 9 4 5 12 2

X1=Health status; X2=Obesity perception; X3=Sleep; X4=Oral health; X5=Multicultural family; X6=Vigorous physical activity; X7=Muscle 
strengthening exercises; X8=Sexual experience; X9=Smartphone usage time; X10=Internet use time; X11=Alcohol use; X12=Smoking; 
X13=Experience of drug use; X14=Experience of violence; X15=Depression; X16=Anxiety; X17=Loneliness; X18=Stress; X19=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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